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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전 그 이후
52년 만에 

종합 2위 달성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바둑협회 

김대욱 회장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

푸른 바다, 큰 꿈
성화봉송 주자 

부산체육 꿈나무 4인



1 부산, 광역시 중 종합 1위 달성

1973년 제54회 대회 이후 
52년 만에 종합 2위 달성

3 체육 꿈나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미래를 그리다

성화봉송 주자 부산체육 꿈나무 4인 

우리의 경쟁자는 바로 우리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

2 50년 바둑 인생, 부산 바둑의 새 도약을 꿈꾸다

부산광역시바둑협회 김대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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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체전 그 이후 2

부산, 광역시 중 

종합 1위 달성
1973년 
제54회 대회 이후 
52년 만에 
종합 2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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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체전 그 이후

2,000명(선수 1,302명, 임원 698명)으로 구성된 부산선수단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50개 전 종목에 참가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대회 결과 경기도가 종합 1위, 서울이 종합 3위를 하였으며, 

종합 2위인 부산은 광역시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순위 시도 총득점 금 은 동 합계

1 경기 66,595 138 122 151 411

2 부산 56,870 66 57 117 240

3 서울 55,520 109 112 107 328

4 경북 50,339 93 106 120 319

5 충남 45,334 74 75 103 252

6 강원 40,042 85 73 95 253

7 경남 39,665 40 75 94 209

8 인천 37,669 51 53 89 193

9 대전 35,694 68 45 89 202

10 충북 35,058 50 64 8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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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체전 그 이후

종합입상 종목

준우승

7

요트검도 산악

태권도 레슬링 농구 사격

3위

5

야구소프트볼 댄스스포츠

궁도 조정 배구

우승

6

복싱 핸드볼 세팍타크로

바둑탁구에어로빅힙합

※ 제105회 7개 종목입상: 우승 4, 준우승 1, 3위 2

전년 대비 300점 이상 상승 종목

1,000점 

이상

탁구+1,581   

핸드볼+1,396   

배구+1,381

500점 

이상

세팍타크로+919   농구+905   하키+810   펜싱+775   

복싱+739   육상+705   사격+695   소프트테니스+658   

테니스+645   궁도+625   태권도+592   사이클+546

300점 

이상

역도+491   레슬링+475   양궁+461   

씨름+444   합기도+444   볼링+419   

롤러+407   검도+358   카누+304

※ 24종목, 500점 이상 15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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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체전 그 이후

*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84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

1973년 제54회 대회 이후 

52년 만에 

종합 2위 달성

2023년 제104회 대회에 이어 

3년 연속 6대 광역시 중 

종합 1위

탁구 1986년 제67회 대회 이후 

39년 만에 종합 1위 탈환

육상 2000년 이후 

최다 득점 및  

최다 금메달 획득

세팍타크로 8년 연속 

종목 종합 1위

에어로빅힙합 4년 연속 

종목 종합 1위

복싱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래 첫 종합 1위

핸드볼 전국체육대회 

 참가 이래 첫 종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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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바둑협회 

김대욱 회장

50년 바둑 인생, 
부산 바둑의 
새 도약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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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바둑협회 김대욱 회장은 50년 넘는 세월 

바둑을 사랑해온 열정가다. 

2025년 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침체된 바둑계의 활성화를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처음 바둑을 배운 게 1973년,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햇수로 벌써 50년을 훌쩍 넘겼네요. 

돌을 잡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둑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돌이켜보니 그야말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검고 흰 돌과 함께 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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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부산체육人

*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84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대욱 회장은 부상 위험이 적고 

나이가 든다고 기량 저하가 심하지도 않은 데다 

상대방과 교감하고 서로의 스승이 된다는 점이 바둑의 매력이라고 한다. 

곧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바둑의 세계로 들어와 보는 걸 권하며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협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산 바둑계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바둑이 

종합 1위를 기록했는데, 그에 걸맞은 인프라와 

인재 발굴·육성 시스템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조력 단체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부산 바둑의 화려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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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부산체육人

부산환경공단 

이근희 이사장

우리의 
경쟁자는 바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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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부산체육人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8년 연속 종목 종합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부산 세팍타크로팀. 

2006년 창단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 뒤에는 

묵묵히 그들을 지원해 주는 부산환경공단이 있었다.

이근희 이사장은 세팍타크로팀의 우승 비결로 선수와 지도자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꼽았다.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금메달 석권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지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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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부산체육人

*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84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근희 이사장은 세팍타크로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종목의 저변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세팍타크로팀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세팍타크로는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기술이 어우러진 

멋진 스포츠입니다. 

세팍타크로를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족구에서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한 게 

세팍타크로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산환경공단은 부산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팍타크로팀과 부산환경공단에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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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금빛 훈련일지

성화봉송 주자 

부산체육 꿈나무 4인 

체육 꿈나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미래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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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푸른 바다, 큰 꿈

TV에서만 보던 성화 봉송을 직접 맡게 되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많은 관중 앞에서 성화를 들고 달릴 때는 웃음이 나올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보고 싶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단거리 전 종목에서 

세계 1등을 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수영 선수 공건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회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달릴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기계체조 대회 현장에서는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고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그 무대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기계체조 선수 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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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푸른 바다, 큰 꿈

*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84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화 봉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사라는 것과 이런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의 꿈나무 선수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지금은 무척 뿌듯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가장 높은 곳에서 웃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근대3종 선수 정수영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리허설 때는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꿈나무 선수 대표로 

나온 만큼 성화 봉송을 즐겼습니다.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최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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